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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성공해야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던 일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삶을 

모두 칭찬하게 된다.

2. 섭리사에서도 현재 잘해야 과거의 모든 일들을 죄로 말하거나 지적하지 않

고, 모두 잘했다고 말하게 된다.

3. 현재 못하면 지난날의 삶을 칭찬해 줄 수 없는 것이다.

4. 현재 잘하고 있어야 지난날 모든 삶과 지난날에 행한 모든 것들을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5. 성경에 나온 자들도 승리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칭찬해 준다. 

6. 승리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지적한다.

7. 현재 잘하는 자는 지난날 모든 삶을 성공의 삶으로 인정해 준다.

8. 실패한 자는 지난날 잘한 것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좋게 말해 줄 수도 없

다.

9. 성공해야 지난날 못한 것을 덮어 주며 잘했다고 인정한다.

10. 실패한 자는 지난날 잘했어도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없다.

11. 현재 잘못하고 있는 자는 지난날 잘한 것이 있어도 청중 앞에서 잘했다고 

말해 줄 수가 없다.

12.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현재에 잘하고 있어야 지난날 그가 



한 모든 일들을 칭찬해 주고 기뻐하며 말해 줄 수 있다.” 하셨다. 

13. 현재 승리하면 지난날 모든 삶도 승리의 삶으로 인정하게 된다.

14.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현재에 잘함으로 지난날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까지 뜻으로 보았다.

15. 현재 불신한 자들은 과거의 삶까지 모두 악의 삶으로 보았다.

16.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지난날 모든 삶을 인정해 주고, 선한 삶으로 말해 

주게 된다.

17. 열매를 연 나무는 지난날에 어떠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 좋은 나무라고 

인정하며 말해 준다.

18. 열매를 열지 못한 나무는 주인이 나무를 베면서 “지난날에도 나쁜 나무이

더니만, 현재에 열매를 열지 못했구나. 악하다.” 말한다.

19. 국가 대표로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따 오니, 교육용으로 그의 일생을 다 

보여 주면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좋게 말해 주었다.

20. 주님은... 승리한 자는 죄도 의로 보고 대하셨고, 패배한 자는 죄라고 지적

하지 않을 것도 죄로 보고 대하셨다.

21. 지난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성자 주님 앞에 죄로 여기고 회개하여라. 의롭

게 여기고 그냥 가면 그것을 죄로 보신다.

22. 행위의 옷을 찢고 더럽게 하고 왔어도 주의 일을 하여 생명을 구해 왔으

면, 허다한 죄도 다 덮어 주고 의로 이끌어 대해 준다.



23.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부모가 사 준 옷을 더럽히고 찢기고 돌아왔다. 그러

나 아들은 산짐승을 잡아 왔다. 부모와 동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짐승을 잡

다가 그랬구나.” 하고, 그 의로 인하여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었다.

24. 만일 그가 옷만 더럽히고 찢기고 돌아왔으면 “잡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잡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며 책망했을 것이다. 

25. 성공해야 지난날 모든 삶을 성공을 위한 삶으로 말해 줄 수 있다.

26. 선생도 성자 주님을 좇아 행하여 승리했기에 주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삶

을 칭찬해 주시고, 그동안 행한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나의 몸으로 삼

고 내가 했다.” 하고 인정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27. 전능자가 원하시는 일을 해 버리는 자는 사탄도 힐문하지 못한다. 그는 이

미 자기 코스를 빠져나갔기에 승리자로 인정한다. 그를 따라가야 승리자가 되

어 사탄이 힐문해도 이긴다.

28.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29. 오해를 받았든지, 미움을 받았든지 이기고 나야 지난날에 대해 묻지 않고 

이긴 자에 속하게 된다.

30. 이긴 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것이다.

31. 사랑하는 제자라도 섭리사를 나간 자는 과거에 잘한 것이 있어도 승리자

로 교훈 삼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 실패자로 교훈 삼고 거울삼아 말할 수밖

에 없다.

32. 실패하면 과거의 삶이 안타깝다.



33. 끝까지 행하여 승리하여라. 


